
노동존중 선대위, 본투표 독려 캠페인 실시

“여의도 출근길·점심시간, 시민들에게 본투표 적극 참여 독려”

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선대위 의제실천본부장인 박홍배 의원은 본투표 하루 전 날인 
2일 여의도역 인근에서 강성윤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(노동존중선대위 운영지원본부
장) 및 노동존중 선대위 소속 한국노총 간부들과 함께 시민들의 본투표 참석 독려 
캠페인을 진행했다. 

이날 캠페인에는 노동존중선대위 전력연맹본부장인 최철호 위원장, 금융노조본부 김
형선 위원장, 금속노련본부 김준영 위원장 등 노동존중 선대위 소속 한국노총 산하 
조직 위원장들도 함께 했다. 

유세차량에 오른 박홍배 의제실천본부장은 출근길에 오른 시민들에게 “내일 있을 대
통령 선거는 12월 3일 윤석열의 내란에서 시작되었다”며, “진정한 내란 종식과 민주
주의 회복을 위해서는 내란 세력을 명확히 심판할 수 있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투표 
참여와 지지가 필요하다”고 말했다. 

노동존중선대위 전력연맹본부장 최철호 위원장도 “민주주의 파괴와 민생파탄에 책임
있는 자들이 다시 돌아오지 않도록 많은 힘을 실어 달라”며, “이재명 후보는 윤석열
이 일으킨 내란을 종식하고 무너진 민주주의와 기울어진 한국경제를 다시 세움으로
써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 후보”라고 강조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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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편 이날 본투표 참여 독려 캠페인에 함께 한 관계자들은 “노동이 존중받는 미래 
를 만들기 위해 노동자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와 압도적인 승리가 필요하다”는 내용
의 투표독려 캠페인 피켓을 들고 시민들의 투표를 독려했다. 

2025년 6월 2일
한국노동조합총연맹·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선대위

첨부. 현장 사진.



▲ 노동존중선대위 의제실천본부장 박홍배 의원이 유세 발언하는 모습 

▲ 유세차량에 오른 박홍배 의제실천본부장과 최철호 전력연맹본부장



▲ 노동존중 선대위 본투표 독려 캠페인 (여의도역 앞) 

▲ 노동존중선대위 금속노련본부장 김준영 위원장과 간부들이 본투표를 독려하는 모습 



▲ 노동존중선대위 금융노조본부장 김형선 위원장이 본투표를 독려하는 모습 

▲ 노동존중선대위 전력연맹본부 소속 간부들이 본투표를 독려하는 모습 



▲ 노동존중선대위 소속 한국노총 간부들이 투표독려 캠페인에 참여하는 모습



▲ 노동존중선대위 소속 간부들이 투표 독려 캠페인에 참여하는 모습


